예수님을 증거한 세레요한
요 1:19-28

2주전에 우리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오늘은 종교지도들이 급파한 조사단과 요한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요한의 겸손한 자세와 말씀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 요한의 자세를 배우길 기도합니다.

1. 요한의 정체성을 질문하는 조사단
요한의 영향력이 급증하고 온 유대사람들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야가 요한일 수 있다고 대부분 생각했다 (누가3:15). 그래서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에서 조사단을 요한에게 파견했다. 19절 / 24절을 보면 제사장, 레위인들, 바리새인들의 대표단이 요한에게 온 것이었다. 그들은 요한에게 그가 누구냐? 라는 질문이었다. 혹시 요한의 대답에서 자기들의 종교법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면 고소할 구실을 잡으려 파견한 것이다.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사역을 한 것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 그는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을 한 것이다. (누가 3:1-2). 그래서 그는 요단강에서 그에게 나오는 무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는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대개 위로나 격려의 말 듣기를 좋아한다. 또 축복이란 말 듣길 좋아하지만 회개란 말은 싫어한다. 그런데 요한은 그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고 그 다음에 오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했다. 

조사단이 요한에게 묻는 “네가 누구냐?” 이 질문은 요한의 신분에 대한 질문이다. 이에 요한은 분명히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답했다. 왜냐면 많은 유대인들이 그가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겼기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요한에게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묻지도 않았지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답한 것이다. 그들은 그럼 네가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물었다. Mal4:5 "See, I will send you the prophet Elijah before that great and dreadful day of the LORD comes에서 말세에  주님이 오시기전에 엘리야를 보내리라고 예언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17:12/마태 11;14/마가9:13절에서 예수님도 요한이 엘리야로 왔다고 말씀하셨다. 누가 1:17절에 천사도 사가랴에게 (요한이 잉태되었을 때)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 그리고 성경을 보면 엘리야나 요한의 겉모습도 비슷했다. 둘 다 짐승의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다.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물었을 때 요한은 자기를 드러낼 / 홍보할 좋은 기회였다. 내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중요한 사명을 뛰고 온 사람이다. 왜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나에게 오는 줄 아느냐? ’내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은근슬쩍 자기를 드러낼 수 있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는 엘라야가 아니라고 부인한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두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요한이 그 당시 질문을 받았을 때 실제로 몰랐을 수도 있다. 또 한가지는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에게 기대하는 바가 현실적으로 능력이 막강한 선지자의 모습을 요구하는 것을 알기에 그는 ‘그런 엘라야가 아니다’라고 부인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자 이들은 그러면 네가 바로 그 선지자냐? 라고 물었다. 신명기 18:15절에 모세가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그리스도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아니다’ 라고 답했다. 그의 대답을 보면 갈수록 짧아진다. 
그래서 조사단들은 그러면 너는 너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다 그리고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 가서 보고할 수 있도록 말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진정 요한이 누군지 알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 찾아와 질문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냥 직업적으로 산헤드린에서 보내니까 가서 보고할 대답을 달라는 것이었다. 이 때 요한은 뭐라고 했나?

2.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는 요한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사야 40:3절의 말씀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한 것이다. A voice of one calling: "In the desert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 make straight in the wilderness a highway for our God.

요한은 자기 정체성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영접한 것이다. 소리는 메세지만 증거하고 사라진다. 소리는 사람들로부터 그 어떤 인정도 못받는다. 그리고 그 어떤 영광과 상급도 없다. 그냥 메세지를 증거하고 사라질 뿐이다. 요한은 자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영접한 것이다. 당시 수도는 예루살렘이었다. 예루살렘의 큰 거리나 성전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별로 없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자기신분을 영접한 것이었다. 

당시에 출세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다. 권력자들과 손을 잡아야 했다. 성전의 대제사장이나 높은 신분을 가진 로마 총독이나 헤롯왕이나 바래새인이나 로마와 결탁해서 높은 부와 지위를 누린 사두개인 같은 사람이 잘나가는 것 같았다. 또 당시 유대인들 중 로마의 막강한 권세를 알고 그것을 이용하여 무역하여 돈을 벌고 하는 것이 인기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요한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데서 자기 정체성을 찾지 않았다. 자기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영접한 것이었다.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임한 것이다. 누가 3:1-2절에 보면 말씀이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임하지 않고 광야에서 주님을 찾고 있는 요한에게 임한 것이다.

요한은 이사야 40: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사명을 발견했다.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영접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은 자기 뒤에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임을 영접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자기에게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님을 만나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킨 것이다.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말씀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한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 많은 것을 추구한다. 좋은 직업을 갖고 전문 분야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데서 자기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주님을 세상에 알리는 데서 발견된다. 지옥으로 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다. 이것을 위해 VIP를 품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다. 영혼구원 제자양성을 위해 우리가 목장 사역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마지막 대사명이다. 요한이 살던 시대에 사람들은 정치가에 실망하고 종교인에게 실망하고 소망을 잃고 헤메는 이들이 많았다. 요한은 그의 사명을 발견한 것이다. 그것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는 소리였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메세지들이 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것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면 우리는 이 시대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 간다. 그러나 말씀에서 내가 누군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땅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한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수준에서 끝나면 안된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임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묵상이고 하가다하는 것이다. 그 때 말씀대로 살고 싶다. 우리가 성경을 수시로 읽고 매일 한구절을 잡아서 하가다 합시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 봅시다.  

예수님은 자기 길을 예비한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위대한 자라고 했다. 마11:11 I tell you the truth: Among those born of women there has not risen anyone greater than John the Baptist; yet he who is least in the kingdom of heaven is greater than he.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인류의 매시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가장 값진 것이다.  

See verses 24-25. 요한이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자 바리새인 몇명이 요한에게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닌데 그러면 무슨 권리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느냐라고 물었다. 이것은 요한을 위협하는 말이었다.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면 물세례를 받았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난지 8일만에 할례를 받았기때문에 자기들은 천국입성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그런데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면서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은 누구나, 로마인이나 유대인에게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물세례를 주었다. 그는 아브라함 자손이라도 회개치 않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감을 안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에 종교지도자들을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만 세례를 주었다. 요한이 자기들의 종교관습과 다르게 물세례를 주는 것은 불법이라고 요한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세례는 겔 36:25절 에 보면 정결케 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또 더러움을 씻는 것과 관련이 있다 (슥 13:1).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요한의 세례는 성경적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요한에게 자격시비를 건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당신 그럴 자격이 있어? 이때 요한은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변호할 수도 있었다. 또 자기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 

3.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
하지만 이때 요한은 뭐라고 답을 합니까?
26-27절을 봅시다. 
I baptize with water," John replied, "but among you stands one you do not know. He is the one who comes after me, the thongs of whose sandals I am not worthy to untie
26.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27.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요한은 자기를 방어하기보다 예수님을 더 적극적으로 소개한다.
마태복음 3:11절에서 요한은 "I baptize you with water for repentance. But after me will come one who is more powerful than I, whose sandals I am not fit to carry. He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and with fire.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기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한다. 그것은 그리스도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로 신자들이 생명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롬 5:17). 요한은 나아가서 자기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자라고 말한다. 신발끈을 푸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이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당연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여기며 살수 있었다. 그러나 자기는 그럴 자격조차 없는 자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런 자격조차 없는 자라고 겸손히 자기를 낮춘다. 자기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려고 한 것이라고 말한다. (I myself did not know him, but the reason I came baptizing with water was that he might be revealed to Israel."). 
요한은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증거했다. 그는 요 3: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he must become greater and I must become less) 라고 소개했다. 

내가 누군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것을 발견하고 산 결과 그는 헤롯에게 참수를 당하였지만 여자가 낳은 자중 가장 위대한 자라는 칭찬을 얻었다. 구약에 보면 모세, 엘리야, 다니엘, 사무엘 같은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드러내고 소개하는 역할을 잘 감당한 요한을 예수님은 정말 높게 평가한 것이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내가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정말 가치있는 인생을 살수 있길 기도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요한이 영접한 그의 정체성이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한다. 내 자손심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냥 피하고 싶을 때도 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무시당해도 주님을 증거할 때 주님을 기뻐하신다. 로마서 10:15절을 읽어봅시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참으로 아름다운 자라고 하신다. 우리는 사탄의 꾐에 빠져 지옥으로 끌려갈 존재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도우심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이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잘나서가 전혀 아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다. 주님 어떻게 나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십니까? 어떻게 나같이 더러운 자를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 이신 당신의 몸을 대속재물로 줄 수 있었단 말입니까? 제가 이 주님의 은혜를 겸손히 날마다 기억하고 살길 기도합니다.  

하가다 말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27) 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23)


결론과 적용
a.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기
요한은 대중의 인정이나 인간적인 성공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않았다. 그는 성경 말씀 속에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참된 가치는 성취, 부,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데 있다.

b. 그리스도를 섬김에 있어 겸손을 품기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풀 자격이 없다고 고백했다. 그것은 종이 하는 가장 낮은 일이었다. 이는 우리가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을 받아들여야 함을 일깨워 준다. 우리의 모든 섬김은 나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
c. 예수님을 가리키는 증인의 삶을 살기
요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증거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은 동시에 우리에게 온 것이다 (롬 1:5)




